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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음성적 유사성을 가지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
습자의 한국어 피치 실현에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음동의 관계에 있는 한국어 2음절 한자어를 대상으
로 음절수, 음절별, 음소 분류 기준으로 선정하여 단어 단위 발화와 문장 단위 
발화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고 Praa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피치 패턴은 유사하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은 피치 평균값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피치 패턴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 피치 패턴은 고정된 피치 패턴
을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목표어 발화에 있어 부정
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치 평균값의 차이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악센트, 피치, 한국어, 일본어, 음향음성학, 발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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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고저 악센트의 대표적인 언어인 일본어(동경 방언)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무악센트 언어라 할 수 있는 한국어

(서울말)의 피치 실현 양상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1)

한국어의 악센트 연구로는 경상북도 방언을 중심으로 일본어와 유사한 고

저 악센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 그에 

비해 현대 표준한국어인 서울말의 악센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

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Jun(1995)의 운율 모델 발표 이후로는 단어의 초

성 자음에 따라 피치가 변한다고 주장하는 노마(1996) 등의 고저 악센트설이 

대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 표준한국어인 서울말에는 악센트

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악센트 언어로 분류되어 피

치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고저 악센트의 대표적인 언어인 일본어와 대조

적이라 할 수 있다.3) 한국어는 음운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미 변별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음성학적 연구로는 초성 자음에 따라 고저의 변화가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일본어는 변별적 정보를 가지는 ‘악센트의 핵’의 위

치로 고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체계적인 

악센트 규범을 가지는 모어인 일본어와 달리 초성 자음에 따른 유동적인 악

센트 환경을 가지는 한국어 악센트의 특징으로 인해 목표어의 자연스러운 발

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재원(1988)에서는 비록 의미 변별기능을 가지

지 않으나 서울말에도 피치가 있어 서울에서 통용되는 표준한국어와 지역 방

1) McCawley(1970, 1978)에서는 일본어의 동경 방언을 피치 악센트 체계의 원형으로, 
중국의 북경 방언을 성조 언어의 교과서적인 형태로 부르고 있다. 현대 표준한국어인 
서울말의 경우 악센트가 음운론적인 대립을 가지지 않으므로, 千葉(1935), 梅田(1965)
를 비롯하여 이숭녕(1959), 이현복(1973) 등에서는 음성학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

2) 李連珠(2002)에서는 대구방언도 동경방언과 같이 악센트 핵의 유무와 위치를 가
지는 악센트 형태로 변별된다고 밝히고 있다.

3) 杉藤(1980)에서는 あめ[ame]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일본어 모어 화자는 보통 각각의 
음의 특징을 연속체로 표현함과 동시에 H 또는 LH와 같이 음의 변화에 동반하여 
고저의 시간적인 위치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저의 변화에 따라 HL로 나
타나면 ‘비(雨)’를 의미하게 되고, LH로 나타나면 ‘사탕(飴)’이라는 의미로 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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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마’라는 낱말은 표준한국어인 서울말에서는 

두 번째 음절이 높은 반면, 동남 지역 방언에서는 첫 번째 음절이 높아, 고저

의 위치가 상이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는 두 번째 음절이 높은 ‘이마’를 

첫 번째 음절이 높도록 위치를 달리하면 서울에서 통용되는 표준한국어가 되

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의미 변별기능을 가지지는 않으

나 분명히 음성적 차이가 존재하여 고저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표준한국어

인 서울말과 달리 그 외 지역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어색한 외국인 

발화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국어 피치 패턴에 대한 교육적 지도는 자연스

러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를 Praat와 SPSS 

통계를 통해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자어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김은정&김선정(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5) 김은정&김선정(2018)은 한국어의 경우 국제통

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에 수록된 어휘 목록 중 초급 단계의 한자어

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어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일본어 교과서 코퍼

스 어휘표(2011)에 나타나는 한자어로, 한국어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선정하였다.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에 수록된 어휘 목록 중 

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노마(1996)은 단음의 발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
저나 인토네이션 등의 습득이 부족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초분절적인 요소들에 대한 인식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長谷川(2000)은 일본인 학습자의 발음 중 부자연스러움
을 유발시키는 운율 요소를 길이와 세기보다 피치로 보고, 일본인 학습자의 어색
한 한국어 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치이며,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5) 김은정&김선정(2018)에서는 한국어와 유사한 발음의 한자어를 음절 단위로 구분
하여, 음성적 유사성과 음절 단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
국어 한자어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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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단계의 한자어를 일본어와 대조하여 동의어를 선정한 후 음절 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장 음성적 유사성이 높은 2음절 한자어를 CV-CV, 

CV-CVC, CVC-CV, CVC-CVC 구조로 나누어 선정하였다.6) 음절 구조로 

분류된 한자어는 음절수를 기준으로 동음어로 분류하였다. 음소의 분류 기

준은 각 음절을 기준으로 초성과 종성에서는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주요 

요소로, 중성에서는 혀의 높낮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을 주요 요

소로 보고 유사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1> 음절 구조 별 유사도 순위(김은정&김선정, 2018)7)

 CV-CV CV-CVC 
1 가구04 우주02 가요02 치료 기분01 부분01 기온 계산01 가방01
2 지도03 가수11 야구02 지구04 기업01 이전03 기본 모양02
3 거리08 요리05 포도06 이유04 수단01
4 부부03 오후02 화가03 우유02 개인02 오전02 수업04 사진06 이용01

 CVC-CV CVC-CVC 
1 준비 온도
2 독서03 신호01 만화10 신문10 운동02
3 국가01 검사03 작가01 인기01 악기05 관심01 중심01
4 박수02 남자02 선수05 학교 인구01 상품03 문장02 학생 인간01

6) 野間(2003)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악센트 오류 중 한국어와 발음이 
유사한 한자어 또는 외래어에 모어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中東
(2001)은 이러한 모어의 영향이 음절 단위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신지영, 차
재은(2005)와 신지영(2009)에서는 분절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음운론적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음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어는 음절이라는 단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일본어는 모라라는 길이의 단위가 존재하는 
점이 다르다. 그 모라라는 단위는 거의 CV 구조로 촉음 /Q/, 발음 /N/으로 CVC 
구조를 구성하기도 하나 CVC의 세 요소가 V를 중심으로 대등한 자격으로 맺어
져 음절을 이루는 한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에서는 CV-C라는 결합 방식을 취한다
(梅田, 1988). 신지영(2010)은 한국어의 음절은 52.37%가 개음절이고 46.63%가 
폐음절이며 그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松崎(1996)에서는 일본어는 
개음절이 88.8%이고 폐음절은 11.1%로 나타난다고 하며 한국의 음절구조와 명
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어는 모라가 발달한 언어로 C와 
V의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CV로 순서도 고정되어 자음 연속 또는 모음 연속은 
피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어인 일본어는 모라 단위의 
구성으로 CV가 융합된 상태로 발음되어지는 반면 한국어는 음절 단위의 발음 구
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 수 있다.

7) CVC-CVC 구조의 유사도 순위 1단계에 해당하는 유사한 단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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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악센트 양상을 궁극적으로 보고자 함으로 발음상의 오류로 인

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본인 학습자의 모어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실

험 자료로 단어 단위와 문장 단위로 나누어 발화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악센트 양상을 궁극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

연스러운 발화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따라서 동일 문

장 틀 안에서 실험 자료만 대입하여 발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화로 볼 

수 없어 실험 자료인 한자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연상되는 서술어로 다양한 

문장을 초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단어 단위와 문장 단위 발화로 나누어 발화 

환경에 따른 특징을 확인해 볼 것이다.8)

실험 대상자로는 서울, 경기 지역 출신 20대와 30대의 한국어 모어 화자 

5명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로 관동지역 출신의 초급(TOPIK 1, 2급), 중급

(TOPIK 3, 4급), 고급(TOPIK 5, 6급)의 각 10명으로 선정하였다. 연령대는 

모두 20대에서 30대로 설정하였는데 악센트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실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에 연령대를 제한하였다. 또한, 타지역으로 이주 경험이 없고, 해외 이주 경

험도 1년 미만으로 모어 외에 구사 능력이 높은 외국어는 없는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녹음 자료는 실험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version 6.0.3.9)를 

활용하여 피치를 분석한 후 SPSS(ver. 25) 통계를 통해 실험 자료의 객관성

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Ⅲ. 단어 단위 발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피치 실현 양상

3.1 CV-CV 음절 구조

유사도 1단계 ‘가구, 우주, 가요, 치료’, 2단계 ‘지도, 가수, 야구, 지구’, 

3단계 ‘거리, 요리, 포도, 이유’, 4단계 ‘부부, 화가, 우유’의 피치 측정 결과

는 [그림 1]과 같다. 

8) 실험 자료를 제시할 때 일본어로 의미를 제시하여 초급, 중급, 고급의 학생이 모
두 의미를 이해한 후 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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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모어 화자는 16개 단어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4단계 ‘오후’를 제외한 모

든 단어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중급과 고급은 16개 단어 모두 한국

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단어 단위 발화 CV-CV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피치 실현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179

SPSS9) 통계 결과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오후’의 초급 학습자는 한

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단어는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이나 평균값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1단계 ‘치료’는 초급 –72.9(유의확률 0.00), 중급 -61.3(0.00), 고급 -49.5(0.00)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단계 ‘거리’는 중급 –16.3(0.05), ‘포도’는 초급 -60.9(0.00), 중급 -46.7(0.00)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단계 ‘화가’는 초급 -75.1(0.00), 중급 -63.9(0.00), 고급 –40.7(0.01)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V-CV 음절 구조의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 모

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2 CV-CVC 음절 구조

유사도 1단계 ‘기분, 부분, 기온, 계산, 가방’, 2단계 ‘기업, 이전, 기본, 모

양’, 3단계 ‘수단’, 4단계 ‘개인, 오전, 수업, 사진, 이용’의 피치 측정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15개 단어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고, 각 급

수의 일본인 학습자 역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

났다. 

9)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후 Dunnett t(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Dunnett t(양측)은 한 집단을 대조군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집단을 이 집단과 
비교하는 사후분석(post-hoc analysis) 방법이다. 평균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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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어 단위 발화 CV-CVC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SPSS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단계 ‘기분’은 고급 23.5(0.04), ‘기온’은 초급 -22.5(0.00), 고급 -18.9(0.02)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단계 ‘이전’은 초급 -18.7(0.04), 중급 -30.3(0.00), 고급 -27.3(0.00), ‘기

본’은 초급 -19.1(0.03), 고급 -30.1(0.00), ‘모양’은 중급 -27.3(0.02)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3단계 ‘수단’은 초급 -62.1(0.00), 중급 -49.3(0.00), 고급 -36.3(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단계 ‘오전’은 초급 -27.1(0.03), ‘수업’은 중급 -29.7(0.03), ‘사진’은 초급 

-61.1(0.00), 중급 -40.3(0.02), 고급 -55.7(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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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VC-CV 음절 구조

유사도 1단계 ‘준비, 온도’, 2단계 ‘독서, 신호, 만화’, 3단계 ‘국가, 검사, 

작가, 인기, 악기’, 4단계 ‘박수, 남자, 선수, 학교, 인구’의 피치 측정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15개 단어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중급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3단계 ‘악기’를 제외한 모

든 단어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초급과 고급은 15개 단어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단어 단위 발화 CVC-CV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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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결과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악기’의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 모

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CVC-CV 음절 구조 역시 한국

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단계 ‘독서’는 중급 -27.3(0.03), ‘신호’는 중급 -48.9(0.00), 고급 -34.3(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단계 ‘인기’는 중급 -32.1(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단계 ‘선수’는 고급 -49.5(0.00), ‘학교’는 초급 -78.9(0.00), 중급 -102.1(0.00), 

고급 -61.1(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4 CVC-CVC 음절 구조

유사도 2단계 ‘신문, 운동’, 3단계 ‘관심, 중심’, 4단계 ‘상품, 문장, 학생, 

인간’의 피치 측정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각 급수의 일본인 학습자는 8개 단어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단어 단위 발화 CVC-CVC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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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단계 ‘신문’은 초급 -47.5(0.00), 중급 -47.9(0.00), 고급 -27.8(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단계 ‘관심’은 중급 -27.7(0.04), 고급 -34.5(0.01), ‘중심’은 고급 –
27.3(0.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단계 ‘상품’은 초급 -52.1(0.00), 중급 -44.4(0.00), 고급 -56.7(0.00)으로, 

‘문장’은 고급 -33.5(0.02), ‘학생’은 초급 -53.3(0.00), 중급 -30.4(0.00), 고급 

-61.7(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마(1996)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2음절 고유어와 한자어는 모음과 평음

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LH 피치 패턴으로, 격음과 경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총 54개의 단어 중 초성 자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54개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과 중급은 53

개, 고급은 54개 단어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

다.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초급, 중급의 각각 1개 단어는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난 단어는 초급 13개, 중급 17개, 고급 18개로 초성 자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나타났다.

단어 단위 발화의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유의한 차이의 

원인은 초성 자음의 종류에 따른 피치 패턴보다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나타

났다.

Ⅳ. 문장 단위 발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피치 실현 양상

4.1 CV-CV 음절 구조

유사도 1단계의 ‘가구, 우주, 가요, 치료’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가구, 우주, 가요’는 LH 피치 패턴으로, ‘치료’는 HL 피치 패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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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가구, 우

주, 가요’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중급

은 ‘우주’, 고급은 ‘가구, 우주’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통계 

결과, 초급은 ‘가구’ 30.3Hz(0.02), ‘우주’, 44.9Hz(0.00), ‘가요’ 26.3Hz(0.00), 

중급은 ‘우주’ 46.8Hz(0.00), 고급은 ‘가구’ 46.5Hz(0.00), ‘우주’ 56.7Hz(0.00)

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치료’는 초급, 중급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고급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의 ‘지도, 가수, 야구, 지구’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의 ‘가수’만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로 나

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로 나타난 ‘야구’의 초급 36.3Hz(0.00), 중급 

20.1Hz(0.05)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피

치 평균값의 차이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단계의 ‘거리, 요리, 포도, 이유’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거리, 요리, 이유’는 LH 피치 패턴으로, ‘포도’는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

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LH 패턴으로 나타난 ‘거리, 요리, 이유’는 초급의 

‘거리’만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포도’는 초급, 고급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중급은 LH 피치 패

턴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4단계의 ‘부부, 오후, 화가, 우유’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

는 ‘부부, 오후, 우유’의 경우 LH 피치 패턴으로, ‘화가’는 HL 피치 패턴

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LH 패턴으로 나타난 ‘부부, 오후, 

우유’는 초급의 ‘부부’만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

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화

가’는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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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장 단위 발화 CV-CV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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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V-CVC 음절 구조

유사도 1단계의 ‘기분, 부분, 기온, 계산, 가방’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부분, 기온, 계산, 가방’은 LH 피치 패턴으로, ‘기분’은 HL 피

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

타난 ‘부분, 기온, 계산, 가방’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

으로 나타났다. 중급과 고급은 ‘부분’만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초급은 ‘계산’ 31.3(0.02), ‘가방’ 29.1(0.05)로 중급은 ‘부분’ 28.1(0.05)

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기분’은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기업, 이전, 기본, 모양’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이전, 기본, 모양’은 LH 피치 패턴으로, ‘기업’은 0Hz로 나타나 피치를 구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LH 피치 패턴으로 나

타난 ‘이전, 기본, 모양’ 중 초급은 ‘이전, 기본’, 중급은 ‘이전, 기본’, 고급은 

‘이전’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초급은 ‘기본’ 32.5(0.01)로, 중급은 ‘이전’ 33.1(0.02)로 고급은 ‘이전’ 

48.5(0.00)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치 패턴을 구

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초급, 중급은 HL 피치 패턴으로, 고

급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의 ‘수단’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고, 일본인 학습자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4단계의 ‘개인, 오전, 수업, 사진, 이용’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개인, 오전, 이용’의 경우 LH 피치 패턴으로, ‘수업, 사진’은 HL 피

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LH 패턴으로 나타난 ‘개인, 

오전, 이용’은 초급의 ‘개인, 이용’만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

턴으로 나타났고, ‘개인’ 29.3(0.01), ‘이용’ 34.3(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수업, 사진’은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

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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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장 단위 발화 CV-CVC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4.3 CVC-CV 음절 구조

유사도 1단계의 ‘준비, 온도’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고, 일본인 학습자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국어 모

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준비’는 초급 

28.3(0.02), 중급 31.7(0.01), 고급 36.3(0.00), ‘온도’는 초급 58.5(0.00), 중

급 62.1(0.00), 고급 62.7(0.00)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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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의 ‘독서, 신호, 만화’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독서, 

만화’는 LH 피치 패턴으로, ‘신호’는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독서, 만화’ 중 초급, 중급의 ‘독

서’만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독서’는 초급 76.3(0.00), 중급은 73.9(0.00)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신호’는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국가, 검사, 작가, 인기, 악기’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은 ‘국

가, 검사’, 중급은 ‘국가, 검사, 작가’. 고급은 ‘국가’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초급은 ‘검사’ 64.7(0.00)으로, 

중급은 ‘검사’ 55.1(0.00), ‘작가’ 55.7(0.00)으로, 고급은 ‘국가’ 43.1(0.01)으

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악기’는 각 급수의 학습자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LH 피치 패턴으

로 나타났으나, 초급 36.5(0.03), 중급 38.1(0.02), 고급 34.5(0.04)의 평균값의 

차이가 원인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기’ 역시 초급 43.1(0.00), 중급 

학습자는 34.3(0.01)로 피치 평균값이 원인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단계의 ‘박수, 남자, 선수, 학교, 인구’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박수, 남자, 학교, 인구’의 경우 LH 피치 패턴으로, ‘선수’는 HL 피

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박

수, 남자, 학교, 인구’ 중 초급은 ‘박수, 인구’, 중급은 ‘박수’, 고급은 ‘박수, 

학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초급은 ‘박수’ 39.3(0.02), ‘인구’ 36.5(0.03)으로, 중급은 ‘박수’ 39.3(0.02)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선

수’는 초급, 중급, 고급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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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장 단위 발화 CVC-CV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4.4 CVC-CVC 음절 구조

유사도 2단계의 ‘신문, 운동’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운

동’은 LH 피치 패턴으로, ‘신문’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

습자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운동’은 LH 피치 패턴, ‘신문’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관심, 중심’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LH 피

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만 ‘관심, 중심’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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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관심’ 41.1(0.00), 

‘중심’ 28.3(0.01)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단계의 ‘상품, 문장, 학생, 인간’의 피치 측정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은 ‘상품, 인

간’, 중급은 ‘상품’, 고급은 ‘상품, 학생’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SPSS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문장’

은 초급 33.9(0.01)로 피치 평균값이 원인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8] 문장 단위 발화 CVC-CVC 구조의 피치 평균값(Hz)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총 54개의 단어 중 피치 유형

을 구분하기 어려운 ‘기업’을 제외한 43개의 단어가 LH 피치 패턴으로 ‘학

교, 상품, 학생’을 포함한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10개 단어는 ‘기분’

을 포함한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가 LH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43개 단어 중 초급 25개, 중급 12개, 고급 11개 단어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우주, 이전’은 초급, 중급, 고급 

모두 HL 피치 패턴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난 

10개 단어는 초급 10개, 중급과 고급 각각 9개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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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고, LH로 나타난 중급, 고급의 각각 1개 단어는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문장 단위 발화의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유의한 차이의 

원인은 초성 자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LH 피치 패턴으

로 나타나는 경우, 일본인 학습자는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나는 피치 패턴

의 차이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저 악센트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

성적 유사성을 가지나 악센트 체계가 다른 한국어 발화에 나타나는 악센트

의 특징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았다. 

먼저, 단어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100% 비율의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초급과 중급은 98%, 고급은 100%의 비율로 한국어 모

어 화자와 같은 HL 피치 패턴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초급 

13개, 중급 17개, 고급 18개 단어는 HL 피치 패턴이나 피치 평균값의 차이

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초급 13개, 중급 17개, 고급 18개 단어를 음절 구

조로 구별하면, 1음절이 CV인 음절 구조는 초급 9개, 중급 9개, 고급 9개로 

나타났고, 1음절이 CVC인 음절 구조는 초급 4개, 중급 8개, 고급 9개로 나

타났다. 초급은 1음절이 CV인 음절 구조의 경우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사도 수준으로 구별하면, 1단계 초급 2개, 중급 1개, 고급 3개로 나타났

고, 2단계 초급 3개, 중급 5개, 고급 4개, 3단계 초급 2개, 중급 5개, 고급 

4개, 4단계 초급 6개, 중급 6개, 고급 7개로 나타났다. 학습자 수준이 높을수

록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의 단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초급에 비해 중급과 고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

사도 수준이 가장 유사한 유사도 1단계의 경우 고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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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단위 발화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피치 평균값의 차이로, 학습의 숙달도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LH 피치 패턴이 80%, HL 

피치 패턴은 19%, 피치 유형의 구분이 어려운 1%로 나타났다. 초급은 LH 

피치 패턴이 29.6%, HL 피치 패턴은 66.7%, 피치 유형의 구분이 어려운 

3.7%로 나타났다. 중급은 LH 피치 패턴이 59.3%, HL 피치 패턴은 40.7%로 

나타났다. 고급은 LH 피치 패턴이 63%, HL 피치 패턴은 37%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초급 21개, 중급 13개, 고급 8개 단어는 피치 패턴의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초급 21개, 중급 13개, 고급 8개 단어를 음절 구조

로 구별하면, 1음절이 CV인 음절 구조는 초급 9개, 중급 4개, 고급 3개로 

나타났고, 1음절이 CVC인 음절 구조는 초급 12개, 중급 9개, 고급 5개로 

나타났다. 모든 급수가 CVC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급만 CV인 

음절 구조가 많거나 중급, 고급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단어 단위 발

화에 비해 문장 단위 발화의 경우 1음절의 종성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사도 수준으로 구별하면, 1단계 초급 7개, 중급 4개, 고급 4개로 나타났

고, 2단계 초급 4개, 중급 4개, 고급 1개, 3단계 초급 5개, 중급 4개, 고급 

3개, 4단계 초급 5개, 중급 1개, 고급 0개로 나타났다. 초급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단어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고급의 경우 유사도 1단계가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나, 모어와의 유사성(similarities)이 목표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 단위 발화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피치 패턴의 차이로, 숙달도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달도 수준이 높더라도 모어와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목표어인 한국어의 피치 패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

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적 능력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정된 피치 패턴을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단어 단

위와 문장 단위의 발화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 피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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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스러운 목표어 발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치 평균

값의 차이도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는 단어마다 악센트 유형이 자의적으로 정해

져 있고 고저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 따라서 목표어인 한국어의 발

화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피치 패턴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

는다면 의사소통적 능력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발화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

소를 확인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발화 환경에 따른 실험음성학적

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음성학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는 일본어권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악센트 교육과 피드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어와 같이 고저 악센트가 의미 변별기능을 

하는 언어라 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성조 체계를 가지는 중국어와 베트

남어, 태국어 등의 학습자와 강약 악센트 언어인 영어권 학습자 등 다양하

고 특징적인 악센트 체계를 가지는 여러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실험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경우의 수를 관찰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므로 향후 다

양한 경우의 수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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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oustic Phonetic Study on the 
Korean Pitch-Accent Realization 

by Native Japanese Speakers

Kim, Eun-jung
Keimyung University

Kim, Seon-jung

Keimyung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used empirical methods to study the pitch accent 

realization in Korean spoken by native Japanese speakers, as Japanese shares 

phonetic similarities with Korean. We selected Sino-Korean words that had 

similar meanings and pronuncia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according 

to their numbers of syllables, their syllables, and their phonemes. We then 

conducted an experiment where we divided the selected words into word unit 

speech and sentence unit speech,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Praat. In the 

study, we aimed to determine the causes of foreign- and awkward-sounding 

speech in the suprasegmental factors of pitch accent realization aspects to 

provide objective basic materials for native speakers of Japanese, a pitch 

accent language, that can help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case of the word unit speech, the errors were caused by 

a different pitch accent average value, while in the case of the sentence unit 

speech, the errors were caused by different pitch accent patterns than those 

of native Korean speakers. We confirmed that the word unit and the sentence 

unit speech environment-dependent pitch accent patterns in Korean were 

negative factors for Japanese Korean learners, as Japanese uses fixed pitch 

patterns.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pitch accent values was 

also confirmed to be a negative factor for these learners. (Kei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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